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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3.29. 정부서울청사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

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미세먼지 대응, 두 개 안건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엊그저께(3월 26일) 경기도 김포에

서 올해 처음으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내

에서 잘 발생되지 않았던 유형(A형)이어서 백신 접종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도 한동안

잠잠했지만 평택, 양주, 아산에서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AI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셈입니다.

우리는 이번 겨울에 AI 방역에 크게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발생 건수가 1년 전 겨울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상습 발생 농가에 대한 휴업보상제 실시와 단호한

선제적 방역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겨울 AI 대처처

럼 전례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

서 시행해 가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

운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기존의 수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방역

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

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

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

준으로 강화(50→35㎍/㎥)해서 ‘나쁨’의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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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연합니다.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오지 않는

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

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에는 교통, 전력, 산업, 항만 등등 관계되는 분

야가 워낙 광범하기 때문에 대책을 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

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합니다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등이 오늘 충분

히 보고되지 못하면 다음 보고 기회를 한 번 더 갖더라도 제

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